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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서는 ISAAA Brief 39 (http://www.isaaa.org) 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된 2008년 

생명공학작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이다. 생명공학작물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환경적 이익과 복지혜택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2008년에는 133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의 대규모 농민과 영세농민이 훨씬 더 많은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했다. 또한 

2008년에는 생명공학작물 재배국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최대 난제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다중형질작물(stacked traits) 채택이 증가했으며 신규 

생명공학작물이 도입되는 등,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생명공학작물은 

식량·사료·섬유 안보, 식량가격 인하, 지속가능성, 빈곤과 기아 완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려움 완화 등 세계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2008년 생명공학작물 재배국은 25개국으로 급증해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생명공학작물 채택의 새로운 물결은 범세계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아프리카에서는 2007년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재배했던 생명공학작물을 2008년 

부르키나파소(면화)와 이집트(옥수수)가 처음 재배하여, 재배국이 3개국으로 증가된 진전을 

이루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볼리비아 (RR® soybean)가 9번째 생명공학작물 채택국이 되었다. 

생명공학작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연속 13년째 강한 성장세를 유지해 2008년에는 9.4%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1070만 헥타르 증가했으며, 전체 재배면적이 1억2500만 헥타르에 

http://www.isaaa.org/


이르렀다. 더 정확하게는, “형질별 면적(trait hectares)”이 15%, 즉 2200만 헥타르 증가해 

1억6600만 헥타르에 이르렀다.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은 1996년 이래로 74배가 

증가함으로써 생명공학작물은 가장 급속히 채택된 작물기술이 되었다. 

 

1996-2008년 생명공학작물의 누적 재배면적은 2008년 최초로 20억 에이커(8억 헥타르)를 

넘어섰으며, 2005년 최초로 10억 에이커의 누적 재배면적을 달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린 반면, 

두 번째 10억 에이커는 불과 3년 만에 달성했다. 특히 25개 생명공학작물 재배국 중 

15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선진국은 10개국에 불과했다. 

 

200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규 생명공학작물인 RR® 사탕무가 최초로 상업화되었다.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볼리비아가 생명공학작물 재배국 대열에 합류해 처음으로 

생명공학작물을 도입했으며, 브라질과 호주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상업화되었던 

생명공학작물을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다중형질작물은 생명공학작물 채택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다중형질작물은 10개국의 약 2천7백만 헥타르에서 재배되어 성장률이 23%로 나타났으며, 

단일형질작물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 생명공학작물 재배농민의 수는 130만 명 증가해, 세계적으로 25개국 1330만 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그 가운데 90%, 즉 1230만 명은 개발도상국의 영세농이었다. 

 

생명공학작물은 영세농가의 수입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의 사례연구가 Brief 39에서 제시되어 있다. 

도합 26억의 인구의 5대 주요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명공학작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작물의 세계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생명공학작물의 이익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가 국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 Bt 옥수수를 재배하는 유럽연합 7개국 모두가 2008년에는 재배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배면적은 총 21% 증가한 107,000 헥타르 이상에 달했다. 

 

생명공학작물은 지속가능성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1) 보다 

합당한 식량가격(가격 인하) 등 식량·사료·섬유 안보에 기여 2) 생물다양성 보존 3) 빈곤과 

기아 완화에 기여 4) 농업의 환경영향 감소 5) 기후변화 완화 및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 6) 

보다 비용 효과적인 바이오연료 생산에 기여 7) 1996-2007년 440억 달러에 상당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기여. 요약하면, 위와 같은 7가지가 종합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요하게 기여했으며, 미래에 대한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1996-2007년 440억 달러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 중 44%는 실질적인 수확량 증진으로 

인한 이익이며, 56%는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이익이다 (총량기준 359,000 톤의 농약절감 

포함). 생명공학작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1억4100만 톤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4천3백만 헥타르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생명공학작물은 토지를 절감시키는 

기술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환단계 개발도상국에서 생명공학작물은 농촌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그에 따라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5%)은 2008년 1억2500만 헥타르의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한 

25개국에 살고 있으며, 생명공학작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전세계 총 경작지인 15억 헥타르의 



8%에 해당한다. 2007년, 생명공학작물은 142억 kg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운행 

중인 차량 6백3십만 대를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번거롭지 않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시간 효과적인 

생명공학작물 규제체제가 시급하다. 

 

25개국은 생명공학작물 재배를 승인했으며 또 다른 30개국은 생명공학제품의 식품 및 

사료용 수입을 승인함으로써 생명공학제품을 승인한 국가는 총 55개국이 되었다. 

 

2008년 생명공학작물 시장의 세계가치는 75억 달러였으며 1996-2008년 누적 세계가치는 

50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향후 전망: 생명공학작물의 상업화 10년에 이은 두 번째 10년(2006-2015년) 중 앞으로 남은 

7년간의 전망은 유망해 보인다. 2006-2015년 사이에 생명공학작물 재배국 수, 재배면적, 

수익 농민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던 2005년 ISAAA의 예측은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 작물로는 쌀이, 형질로는 가뭄저항성이 미래 성장의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ief 

39에는 2012년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상업화될 예정인 가뭄저항성 생명공학옥수수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클라이브 제임스 저, Brief 39 상업화된 생명공학/유전자재조합 작물 

세계현황: 2008에 제시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saaa.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ISAAA SEAsiaCenter +63-49-536-7216, 또는 info@isaaa.org으로 연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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